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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준 "처남 지드래곤이 ⼦ 사진 올려…공개 안 하려고 했다"

등록 2025.11.04 09:47:31

[서울=뉴시스] 3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'절친 토큐멘터리-4인용 식탁'에서는 배우 박중훈이 전 농구선수 허재,

배우 김민준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. (사진=채널A 제공) 2025.11.03. photo@newsis.com

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강주희 기자 = 배우 김민준이 아들의 얼굴을 공개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.

3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'절친 토큐멘터리-4인용 식탁'에서는 박중훈이 전 농구선수 허재, 배우 김민준을 초대

해 이야기를 나눴다.

이날 박경림은 김민준에게 "지드래곤이 조카는 너무 예뻐하더라. SNS(소셜미디어)에 가끔 올리는 거 보면"이라고 물었다.

김민준은 "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'아이가 커서 분별력이 있을 때 얼굴을 알릴지 말지 결정하게 해주자. 그게 우리 역할인 것

같다'고 했다. 그래서 모두 만장일치를 봤는데, 갑자기 처남이 올리기 시작했다"고 말했다.

이어 "그래서 제가 극렬하게 저항했다. 안 올리기로 하지 않았냐고 묻자, 처남이 '저는 못 들었다'고 하더라"고 했다.

이에 박경림은 "아버지가 배우, 어머니가 패션 쪽, 외삼촌이 세계적인 가수인데 아들은 어느 쪽이냐"며 궁금해했다.

김민준은 "개인적으론 삼촌 닮았으면 좋겠다"며 "장모님이 어떻게 보면 스타 메이커다. 지용이를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녔으니

까 눈이 정확할 것 같더라. 그래서 아들이 끼가 있는 것 같아 장모님께 여쭤보니, 지드래곤이 훨씬 끼가 많았다고 하시더라"고

답했다.



한편 김민준은 지난 2019년 지드래곤의 누나 권다미와 결혼했으며 2022년 아들을 품에 안았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zooey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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